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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고대사회에서 국가 형성과 발달은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사회 분화의 전개 속에서 이루어졌다. 예부터 정치의 근본은 

농사이며, 먹을 것은 백성들의 하늘이라 하였다. 《三國史記》권제1 신라본기 일성이사금 11년(144)조의 “春二月 

下令 農者政本 食惟民天 諸州郡修完堤坊 廣闢田野” 및 권제26 백제본기 무령왕 10년조의 春正月 下令 完固․防 

驅內外遊食者歸農“ 참조.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제방을 비롯한 수리시설인데, 기능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물을 필요한 때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는 보(洑)와 제(堤)의 형태이다. 보는 물을 논에 대는 시설을, 제는 

물을 가두어 두는 저수지 또는 저수지 제방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물의 범람을 막아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 시설을 언(堰)이라 불렀다. 

물을 가두는 시설은 청동기시대부터 만들어졌으나, 진정한 의미의 저수지 축조는 고대국가가 형성되는 4세기 

이후부터였다.  

농업 생산력 증대를 위한 저수지 제방은 흙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대규모의 토목구조물인 동시에 기능상 물을 가두어야 

하므로, 대규모의 노동력과 자본뿐만 아니라 당시로서의 최신의 토목기술이 필요되었을 것이다. 

제방의 발굴조사는 1975년 김제 벽골제의 조사 이래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오다가, 최근 몇 년간 제방을 포함한 

수리시설의 발굴조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Ⅱ. 우리나라 제방유적 현황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대표적인 저수지 제방유적은 삼국∼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된 혹은 추정되는 상주 공검지 

제방(2005, 2012), 밀양 구위양지(2009, 2012), 제천 의림지(2013)와 조선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확인된 당진 

합덕제(1998), 제천 유등지(1999)이다. 이외에도 기록상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확인된 영천 청제 등이 있다.

저수지 제방의 입지에 따라 크게 계곡부분에 입지하는 곡지형(谷地型)과 곡저평야에 위치하는 평지형(平地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三國史記》권제1 신라본기 일성이사금 11년(144)조의 “春二月 下令 農者政本 食惟民天 諸州郡修完堤坊 
廣闢田野” 및 권제26 백제본기 무령왕 10년조의 春正月 下令 完固隄防 驅內外遊食者歸農“ 참조. 

 곡지형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영천 청제, 상주 공검지, 밀양 구위양지, 제천 의림지, 당진 합덕제, 창녕 감동지 등으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확인되며, 현재의 저수지도 대부분 곡지형이다.

평지형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제천 유등지가 있으며, 곡지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가 적다. 주로 상류쪽의 저수지에서 

수로를 통해 직접 공급받거나, 상류쪽 저수지에서 내려온 물이 논에 대고, 논에서 나온 물을 다시 받아 저수한 후 다시 

주변의 논들로 물을 공급하는 구조이다.

Ⅲ. 약사동제방 조사 

 2009년 삼국시대에 축조된 제방유적이 발굴조사되었는데, 바로 울산 약사동제방이다. 

위치는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 산 52-1번지(현재, 울산 중구 종가14길 22-28)이며, 현재 울산 혁신도시지구내 

근린공원에 복원되어 있다. 

 동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재)우리문화재연구원과 (재)한겨레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하였다.

제방은 약사천 양쪽의 가장 가까운 두 구릉을 연결하여 하천을 가로막는 형태로 축조되었고, 하천의 중상류역에 

위치하여 하류쪽의 경작지가 확보되는 점으로 볼 때 저수지 제방이다. 

평면형태는 일자형으로 추정되며, 길이는 약 155m이다. 종단면형태는 사다리꼴이고, 잔존규모는 둑마루 폭은 

8~12m, 제방부지 폭은 25~37m, 제방의 높이는 4.5~8m(해발13~22m)이다. 약사천 왼쪽 구릉 상부에서 확인된 

구가 여수로일 경우, 만수위는 21.5m이며, 저수면적은 95,153㎥이다.

<사진 1> 제방 모습(발굴조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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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공정은 ①기반의 가공 → ②기초조성(연약지반보강) 

→ ③방수로 설치 → ④성토(기초부성토, 제체성토) → 

⑤피복 및 호안, 여수토 설치 등 크게 5단계로 구분된다.

 기반의 가공은 성토시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구릉 

암반을 계단상으로 절토하고, 사면말단부는 기반층을 

평탄하게 정지하였다. 

  기초조성은 투수층 위에 입지하는 제방의 특성상 

불투수성의 점성이 높은 점질실트를 두껍게 깔아 

지하수를 차단하였다. 

 심(芯) 조성은 점질실트층의 상부의 일정범위에 

패각류를 깐 뒤, 흑색 점질실트를 구획하여 횡방향으로 

길게 연결되는 종단면상 요철형태의 토심을 제작하고, 심 

사이에 초본 및 나뭇가지를 깐 뒤 다시 흙을 쌓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심 사이에 가는 나뭇가지를 촘촘히 깐 뒤 

실트를 채우고 다시 나뭇가지를 까는 단계를 중복한 

다음 마지막으로 점성이 많은 실트를 심의 상부 전체에 

성토하였다. 

 본격 성토는 심 위에 역과 실트를 번갈아가며 쌓는 

것을 기본으로, 일정단위의 층 역시 역층-실트층의 

셋트단위로 정점을 약간씩 달리하면서 성토하였다. 

제외지 쪽에는 산지의 생토암반을 굴착한 투수성의 

역을 주로 이용하였고, 제내지 쪽에는 역혼입의 실트를 

덧붙이는 식의 일정범위의 벽을 성토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성토에 사용된 흙이 대부분 주변의 구릉부 

및 곡부에서 확인되는 흙과 유사한 것으로 볼 때 

주변부의 흙을 굴착하여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수로 설치 및 피복 마감은 약사천 왼쪽 언덕에서 

확인된 제방과 경사면에는 기반암 및 사면 퇴적층을 

굴착한 역사다리꼴의 구가 확인되었는데, 제방에서의 

구의 위치와 형태상으로 보면 여수로가 분명하다. 제방 

축조 공정 중 피복 공정은 반드시 필요한데, 본 제방은 

사면 삭평이 심하고, 임야와 농로 이용 및 경작으로 

삭평되어 피복양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진 2> 제방 종단면 

도면  울산 약사동  제방 종단면도

<사진 3> 패각층

Ⅳ. 축조 공법의 특징

 본 제방에서는 고대 토목기술과 관련하여 몇 가지의 공법이 사용되었다.

  첫째, 실트의 이용이다. 기초지반 위에 최초 성토된 흙이 점성이 높은 흑색 실트층인 본 제방은 지반누수에 대한 

대책으로 불투수성의 점질 실트를 두껍게 깔아 기초지반을 통해 제체내로 침투하는 물을 차단하였다. 성토층 내에서도 

역층, 사층과 교차로 실트층이 확인된다.

01. 오로빌댐 여수로 붕괴위기와 복구현황

02. 푸에르토 리코 과타하카 댐 여수로 구조적 손상 사례

03. 울산 약사동 제방

04. 한국 고대의 수리시설

05. 댐 주변의 친환경 보전과 활용을 준비할 때

Ⅱ. 국내�외 댐 이슈 KNCOLD Magazine     Vol.41



한국대댐회 _ 7978 _ www.kncold.or.kr

  넷째, 부엽공법(敷葉工法)이다. 부엽공법은 점성이 많은 흙을 성토하거나 물의 영향을 받은 연약지반에 성토층을 

쌓을 때 많이 사용하는 공법이다. 

  제방에서는 점성이 많은 실트층을 성토하는 층 뿐만 아니라 실트층과 점질 역층 사이에서도 섬유질이 살아있는 

나뭇가지를 일정한 간격으로 넣어 성토한 점이 특징이다. 나무를 부설한 방향은 제체의 종축방향과 횡축방향으로 

교차되게 성토하였다. 

  다섯째, 차수(遮水)의 대책이다. 

  현재 교란으로 앞비탈 부분에 마감처리방법과 차수의 방법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뒷비탈 기슭쪽에서 비교적 큰 

크기의 각력이 섞인 불투수성의 실트를 아치형의 성토부에 덧대어진 형태로 쌓은 성토범위가 확인된다. 단면상 일정한 

폭으로 벽처럼 성토되었고, 제체에 축을 따라 일률적으로 확인되는 점, 불투수성의 실트가 많은 점 등으로 볼 때  

차수의 용도로 보인다.

둘째, 조개의 이용이다. 점질실트층의 상부에 다량의 굴패각을 두껍게 깔았는데, 그 위치는 담수지 쪽에 국한된다. 

패각은 성토흙의 결합력을 높이고, 물의 영향을 받는 담수지 쪽에 깔아 물과 결합하여 응집되면서 지반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심의 제작이다. 점질실트를 일정 축을 따라 양쪽으로 볼록 솟은 심을 쌓았으며 완만한 아치형으로 쌓인 

조개층과 이들 심의 정점 높이가 동일하다. 단면상 ‘⌒—⌒—⌒’ 의 심 형태로 요철성토하고, 심 사이의 빈 공간에 

나뭇가지를 깐 뒤 다시 실트를 깔기를 반복하였다. 요철부의 상부에 성토된 실트층은 완만한 아치형을 이루며 또 다른 

큰 심의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심의 제작은 고대의 토성 및 제방에서도 많이 확인된다.

<사진 4> 토심부

<사진 5> 부엽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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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은말

   제방은 농업사회의 기반시설로 문헌상 제방 조성과 유지보수를 위한 노력 및 각종 역사서에서 제언조를 두어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발굴사례는 많지 않다. 

 울산 약사동 제방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그동안 알려져있지 않았던 고대 제방의 축조공정과 토목기술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녔고, 그 결과로 2014년에 약사동 제방의 학술적·역사적 가치가 높아 국가사적 

제528호로 지정하였다.

제방은 저구릉의 기반암을 계단상으로 굴착, 구지표를 제거하여 성토체의 접착력을 높이고, 종단면 중앙부에 요철상의 

토심을 만들어 제방을 구획하는 동시에 제체의 안정화를 높인 점, 저수지가 있는 쪽으로 패각을 깔아 제체를 견고히 한 

점, 수분이 적은 역층 내에 나뭇가지를 깔아 수분의 조절을 한 점 등 다양한 토목기술의 집합체인 셈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제방에 대한 문화재 가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에서 제방 속에 전시관을 건축하였으며, 

울산광역시에서 전시관을 인수하여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이라는 이름으로 전시 운영하고 있다. 

전시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제방전시실, 테마전시실, 2층전시실, 영상실, 체험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시관에 오는 관람객들이 전시되어 있는 삼국시대 실제 제방의 단면 모습을 보고 많이 놀라워하고 있다.

<사진 6> 약사동 제방 및 전시관 모습

<사진 7> 약사동 제방 유적 전시관 내 제방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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